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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 나창식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



 ‘세월유수(歲月流水)’라는 말이 있다. 세월이 흐르는 물처럼 빠르게 지나간다는 뜻

이다. 오늘날 그 변화의 속도는 사회 전반은 물론 농업에도 큰 영향을 미치고 있

다. 농업인의 감소와 고령화로 인하여 농업 인구의 세대 구조가 달라지고 있으

며, 기후 변화로 인한 폭염과 폭우 등 이상기후가 반복되고 있어 농업 환경에도 새

로운 대응이 요구되는 상황이다. 
 

 우리 공사는 농업의 미래가 농업인에게 달려 있다는 인식 아래, 청년 농업인부

터 고령 농업인까지 생애주기에 맞춘 “생애주기별 농지지원사업”을 강화하고 있

다.  청년  농업인에게는  농지매매,  임대와  “공공임대용  농지매입사업”으로  공사

가 매입한 농지를 우선 임대하여 안정적인 영농 정착을 돕고, 농업경영 중 일시

적 위기에 처한 농가는 농지 등을 매입하여 당해 농가에 임대 후 환매권을 보장하

는 “경영회생지원 농지매입사업”으로 재기의 기회를 제공하며, 고령 농업인에게

는 농지 매도와 은퇴이양 직불금, 농지연금을 통해 편안한 노후를 보장한다.

 또한, 농업노동력 부족에 대응하기 위하여 시설 설치 후 청년농에 임대를 통해 영

농정착과 소득증대에 기여하는 “비축농지 임대형 스마트팜”사업, 자부담 없이 청

년농에 농지를 지원하여 청년농의 농지확보 부담을 완화하고 농촌유입과 영농정

착을 위한 “선임대 후매도” 등 신규사업에도 힘쓰고 있다.

▲ 청년농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상담 제공 



 농업용수 관리라는 본연의 역할도 충실히 이어가고 있다. 수리시설은 단순한 유

지보수를 넘어 내진 보강 등 장기적 운영을 고려한 개보수를 진행하고 있으며, 저

수지와 양배수장을 추가 건설해 안정적인 영농 환경을 조성하고 있다. 

▲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일대 조성중인 총저수량 1,094톤 규모의 광천저수지



더불어 친환경 에너지 생산을 위해 저수지 유휴수면을 활용한 수상 태양광 발전

을 추진중에 있으며, 주변 공간을 시민들의 휴식 공간으로 개방하는 등 다목적 활

용을 통해 지역사회와 함께하는 공공기관으로서의 역할에도 앞장서고 있다.

▲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금오저수지



 세월은 끊임없이 흐르지만, 농업과 농민을 위한다는 우리 공사의 기본 가치는 변

하지 않는다. 변화의 흐름 속에서도 농어촌과 농민에게 안정과 편의를 제공하

기 위해 앞으로도 묵묵히 최선을 다할 것이다.

▲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문성저수지 황토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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